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미 외신ㅠ등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12일 태국 북부에 3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치

앙라이가 물에 잠겼습니다. 

치앙라이 시 뿐 아니라 메싸이도 전역이 침수됐습니다. 

매싸이 성도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며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북부 10개 주 60000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고 아직도 그 대부분의 가구들이 물에 잠겼

고, 태국 정부는 군부대를 동원해 이재민들의 구조와 수해복구를 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이재민들이 있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매싸이에서 물이 빠져나간 집을 정리하며 보내온 사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집이 잠겨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잘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가위를 앞두고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며 동역자분들이 누리는 풍성함을, 소외된 이웃에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기

도합니다. 

※ 어머니는 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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